
‘예술 더 함’북큐레이션 (2021년 4월-6월)

(쇼팽과 함께 봄을 '듣다' 1)
∎ 난생 처음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5
∎ 민은기 지음
  (670.15-민68ㅋ-v.5)

∎쇼팽을 즐기다
∎ 히라노 게이치로 지음
   (670.4-히231ㅅ조)

∎ 쇼팽, 그 삶과 음악 
∎ 제러미 니콜러스 지음
  (670.99-니825ㅅ임)

탄생 200주년을 맞은 ‘피아노
의 영혼’, 쇼팽. 쇼팽의 주요 
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CD 
2장이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
공된다. 쇼팽의 생애사, 음악사, 
시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
꼼꼼한 비교연표와 상세한 음
악용어 해설이 담겨 있다.

 『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
클래식 수업』은 클래식 음악
이 ‘난처’했던 사람들을 위한 
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 
입문서이다. 특히 이번에 발
간된 5권은 음악사에서 손꼽
히는 두 명의 피아노 음악가 
쇼팽과 리스트의 일생과 작
품을 담아냈다. 

 작가가 직접 답사한 방대한 
창작노트를 바탕으로 쇼팽의 
삶과 주변 인물들, 흥미로운 
에피소드의 엑기스를 담아낸 
<쇼팽을 즐기다>는 쇼팽이
라는 인물과 그의 음악을 제
대로 '즐기기' 위한 콤팩트한 
안내서이자 입문서이다.

∎ 내 친구 쇼팽 
∎ 프란츠 리스트 지음
   (670.99-리58ㄴ이-c.2)

∎ 내가 사랑하는 쇼팽
∎ 유강호 지음
  (670.99-쇼842ㅇ)

∎ 쇼팽
∎ 음악지우사 지음
  (670.99-음61ㅈ-v.6)

음악 평론가 유강호 선생의 
유작으로, 2011년 출판사에 
원고만 전한 뒤 작고하여 
폐기될 뻔한 원고 뭉치를 
되살려 완성한 책이다. 쇼팽
에 관한 번역서는 많아도 
이처럼 쇼팽의 유럽 행적을 
모두 답사하여 성과를 낸 
도서는 없을 것이다.

거장이 만난 거장 시리즈 2
권. ‘낭만시대 피아노 음악’을 
만든 두 사람, 리스트와 쇼
팽.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리
스트가 쇼팽의 사후 그의 위
대함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
는 일념으로 남긴 역사상 첫 
쇼팽 전기이다.

음악지우사가 엮은 쇼팽의 

전곡(全曲)에 대한 음악해설

서. 심도있는 해설로 쇼팽의 

피아노 기법과 작품해설을 

통해 쇼팽에 대해 한발짝 더 

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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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쇼팽과 함께 봄을 '듣다' 2)
∎ 음악가 쇼팽, 미술과 영화에 빠지다
∎ 장승용 지음
   (670.99-장58ㅇ)

∎ 쇼팽노트
∎ 앙드레 지드 지음
   (670.99-지228ㅅ임)

∎ 쇼팽을 찾아서
∎ 알프레드 코르토 지음
  (670.99-코238ㅅ이)

쇼팽의 제자를 스승 삼고, 쇼팽
의 가능한 모든 유물을 수집하
고, 쇼팽의 악보를 편집하고, 
쇼팽이라는 종교의 사제로 기
꺼이 나섰던 코르토. 클라라 
하스킬, 디누 리파티, 상송 프
랑수아를 길러 낸 프랑스 피아
니즘의 거장이 들려주는 쇼팽 
이야기다.

 쇼팽의 일생과 재미있는 일
화, 쇼팽이 문화예술 분야에 
미친 영향 등을 소개한다. 쇼
팽을 소재로 하여 만든 영화
와 미술 작품들도 함께 소개
하여 독자들이 음악 분야 외
의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반
영된 쇼팽의 모습도 이해할 
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

20세기 초반 프랑스 문학을 

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, 

앙드레 지드. 지드는 아마추

어 피아니스트로서 평생 사

랑했던 쇼팽 정신의 정수를 

40여년의 망설임 끝에 글로 

풀어낸다.

∎ 다시, 피아노
∎ 앨런 러스브리저 지음
   (676.204-러58ㄷ이)

∎ 쇼팽을 기다리는 사람 
∎ 박시하 지음
  (814.7-박59ㅅ)

∎ 쇼팽 발라드 제4번 
∎ 로베르토 코트로네오 지음
  (883-코838ㅅ최)

시인 박시하는 평소 쇼팽을 
만나는 삶을 통해서 독자에게 
쇼팽의 음악이 가진 아름다움
뿐만 아니라 쇼팽이라는 우주
가 가진 빛나는 감정들, 쇼팽
과 저자 사이에 오가는 비밀
들을 독자에게만 은밀히 보여
준다.

캄피엘로 문학상 수상작품. 
화자는 쇼팽이 죽기 직전에 
쓴 수수께끼의 악보를 받게 
된다. 그것은 '발라드 제4번 
바단조 작품번호 52번'의 또 
다른 종결부로 쇼팽 사랑한 
연인을 위해 만든 곡이었다. 
그 악보속에서 화자는 쇼팽
의 예술과 인간에 대한 숨겨
진 감정을 완성한다.

영국의 유력 일간지 <가디
언>의 전설적 편집국장이었
던 앨런 러스브리저가 피아
노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난
곡으로 꼽히는 쇼팽의 장대
한 걸작 「발라드 1번 G단조」
를 완주해내는 과정을 유쾌
하게 풀어낸 책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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